
요약 벼농사 준비를 위해 비료 시용과 논갈이로 땅심을 높이고 건강
한 씨고구마 준비, 사과 꽃눈 분화율에 따른 가지치기, 과원의 동해 예방과 
축사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여 방역에 힘쓴다.

 1. 벼농사
  ○ 물빠짐이 너무 좋은 사질토나 물빠짐이 나쁜 점질토에서는 객토를 하여 

토양조건을 개선시켜 땅심을 높여 벼의 생육 및 미질을 향상 시킨다.
  ○ 규산질비료 시용은 벼의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하며, 병해충이나 냉

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논갈이 전에 미리주어서 유기물 분해를 촉진
한다.

  ○ 보통논, 미숙논은 18cm이상 깊이갈이를 실시해주며, 볏짚 또는 퇴구
비를 시용하지 않은 논은 깊이갈이를 지양한다.

2. 밭작물
  ○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방법에 따라 우량종서를 준비하고 약제 및 

전용비료 등 각종 자재는 미리 사전에 준비 한다.
  ○ 종서의 수명과 활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알맞은 저장온도와 습도에 보관

하고 병충해, 쥐 피해 등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    - 감자 저장 조건 : 온도 3~4℃, 습도 85~90%
    - 고구마 저장조건 : 온도 12~15℃, 습도 85~90%
 
3. 채    소  
  ○ 겨울철 온실 화재는 난방을 위한 전기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므

로,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.
  ○ 고추는 육묘기 때부터 꽃눈분화가 이루어지고 충실한 묘 일수록 착과 

절위가 낮아 조기수량이 많으므로 육묘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연
작, 기상 등 환경에 따라 작황이 불안정하므로 병과 재해에 강한 품
종를 선택하며 육묘상 모가 웃자라지 않도록 알맞은 온습도로 관리하
고 햇빛을 잘 받도록 하여 튼튼한 모를 생산해야 한다.

  ○ 마늘 양파 월동관리로는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 땅이 
얼었다가 녹을 때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
포기는 즉시 잘 눌러주거나 흙덮기를 실시한다.



4. 과    수 
  ○ 사과 꽃눈 분화율 조사결과 ‘후지’ 59%, ‘홍로’ 73%로 평년대비 ‘후

지’는 4.3% 낮았고, ‘홍로’는 7.4% 높았다.
  ○ 지난해 9월 이후 비가 많이 내려 양분 축적이 어려운 기상 조건에도 

불구하고 꽃눈 분화율은 평년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, 지난해 열매가 
많이 달리거나 성숙기 잎이 많이 떨어진 과수원에서는 꽃눈 분화율이 
낮았습니다.

  ○ 사과 가지치기 전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도록 하며 분화율이 60~65% 
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하면 되고, 65% 이상으로 꽃눈 분화율
이 높을 시에는 열매가지를 많이 잘라내어야 하지만 해마다 3~4월 
저온 피해로 꽃눈에 피해가 오니 경과를 지켜보고 가지치기를 해야 
한다.

  ○ 과수 동해 예방을 위해 대목 및 주간부를 지면에서 1m 방한 조치를 
취하는데 두꺼운 부직포, 볏짚, 방수 보온재, 신문지(15겹이상) 등 보
온성 높은 피복재를 이용한다. 

5. 축    산 
  ○ 축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,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○ 환풍기, 보온등, 온풍기 등 축사 전기설비 관리 철저로 화제 예방을 

해야 한다.
  ○ 축사 환경온도가 적정온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체열 유지를 위해 사

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사료효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축사 내 적절한 환
경을 유지한다.


